
Mussar  

Yochanan 6:35–51 • Devarim 7:12–16:17 • Yishayahu 54:11–55:5 

 

Introduction  

These three readings reveal one central truth: 

YHWH alone satisfies the deepest hunger of the 

human soul. Moshe teaches Yisrael to remember 

YHWH through His daily provision. Yishayahu invites 

the thirsty to receive His free grace. Yehoshua 

declares Himself to be the Bread of Life sent from 

heaven. Together they teach that covenant life is 

sustained by daily dependence upon YHWH rather 

than earthly abundance. 

이 세 본문은 하나의 중심 진리를 보여 줍니다. 

야훼만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쉐는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공급을 통해 야훼를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는 목마른 자들을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초대합니다. 예호슈아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언약의 삶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야훼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 Hunger Reveals the Direction of the Heart /  배고픔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낸다 

Yehoshua says, "I am the Bread of Life." Moshe 

reminds Yisrael that YHWH allowed them to 

hunger before giving them manna so they would 

learn dependence upon Him. Yishayahu likewise 

invites, "Everyone who thirsts, come to the 

waters." Physical hunger becomes a teacher of 

spiritual hunger. 

예호슈아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쉐는 야훼께서 만나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고프게 하신 것은 그들이 

엘로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목마른 자마다 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영혼의 배고픔을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Mussar: Before satisfying every desire, ask 

whether your soul is actually longing for YHWH. 

무사르: 모든 욕구를 채우기 전에, 내 영혼이 진정으로 

야훼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2. Remember Before Prosperity Makes You Forget / 풍요가 오기 전에 기억하라 

Moshe repeatedly warns Yisrael not to forget YHWH 

after entering the land of abundance. Yishayahu asks 

why people spend themselves on what cannot satisfy. 

The crowd in Yochanan seeks temporary bread, but 

Yehoshua directs them toward eternal nourishment. 

모쉐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간 후 야훼를 잊지 말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이사야는 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고 묻습니다. 요한복음의 



무리들은 일시적인 떡을 구했지만, 예호슈아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양식으로 인도하십니다. 

Mussar: Gratitude protects the heart from forgetting 

the One who provides every blessing. 

무사르: 감사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줍니다. 

 

3. Live by Every Word of YHWH /  야훼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 

Moshe teaches that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from YHWH. 

Yishayahu says, "Listen diligently to Me, and 

eat what is good." Yehoshua embodies this 

truth as the living Bread sent from the Father. 

모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칩니다. 이사야는 "내게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호슈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살아 있는 떡으로 이 

진리를 몸소 나타내십니다. 

Mussar: Feed your soul with Scripture before 

feeding your daily schedule. 

무사르: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십시오. 

 

4. Contentment Is True Wealth / 자족이 참된 부요이다 

Deuteronomy describes material blessings but 

continually points Yisrael back to YHWH. Yishayahu 

offers blessing without price, and Yehoshua freely 

gives eternal life. The greatest treasure is not 

abundance but communion with Elohim. 

신명기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의 시선을 야훼께로 돌립니다. 이사야는 

값없이 복을 주시며, 예호슈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십니다. 가장 큰 보물은 풍요가 아니라 

엘로힘과의 교제입니다. 

Mussar: Measure your wealth by your contentment 

in YHWH rather than by your possessions. 

무사르: 소유가 아니라 야훼 안에서 누리는 

자족으로 자신의 부요함을 측정하십시오. 

 

5. Daily Dependence Forms Covenant Life / 날마다의 의존이 언약의 삶을 만든다 

Yisrael gathered fresh manna every morning. 

Yesterday's manna could not sustain today's 

journey. Yehoshua continually invites people to 

come to Him, while Yishayahu repeatedly calls, 

"Come." Covenant faith is renewed every day.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어제의 만나는 오늘의 길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예호슈아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며, 이사야도 "오라"는 부르심을 반복합니다. 

언약의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Mussar: Yesterday's obedience cannot replace 

today's fellowship with YHWH. 

무사르: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야훼와의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6. Gratitude Softens the Heart /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Many in the wilderness complained about manna. 

Likewise, many in John questioned the Bread from 

heaven. Yishayahu urges people to incline their ears 

and receive life. A grateful heart recognizes 

heaven's provision. 

광야의 많은 사람들은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의심했습니다. 이사야는 귀를 기울여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의 

공급을 알아봅니다. 

Mussar: Replace complaints with thanksgiving even 

before every answer becomes clear. 

무사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전이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7. Blessings Are Given to Be Shared / 복은 나누라고 주어진다 

Deuteronomy commands generosity toward the 

poor, the stranger, the widow, and the orphan. 

Yishayahu invites everyone to eat freely. Yehoshua 

feeds the multitude before revealing Himself as the 

Bread of Life. Those nourished by heaven become a 

blessing to others. 

신명기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향한 

나눔을 명령합니다. 이사야는 모든 사람을 값없이 

먹도록 초청합니다. 예호슈아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시기 전에 먼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Mussar: Every blessing entrusted to you is an 

opportunity to nourish someone else. 

무사르: 당신에게 맡겨진 모든 복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입니다. 

 

8. Live for What Is Eternal /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라 

The generation that ate manna eventually died, but the 

Bread from heaven gives eternal life. Yishayahu speaks of 

an everlasting covenant, while Moshe continually directs 

Yisrael toward covenant faithfulness rather than 

temporary success. 

만나를 먹었던 세대는 결국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사야는 영원한 언약을 말하며, 모쉐는 

일시적인 성공보다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Mussar: Make decisions according to eternal value 

rather than temporary comfort. 

무사르: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9. Labor for What Truly Satisfies /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라 

Yishayahu asks, "Why spend your money for 

what is not bread?" Yehoshua tells the crowd 

to labor for food that endures forever. Not 

every effort produces lasting fruit. 

이사야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고 묻습니다. 예호슈아께서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고가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Mussar: Invest your energy first in what will 

remain before YHWH forever. 

무사르: 야훼 앞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먼저 힘을 

쏟으십시오. 

 

10. YHWH Himself Is Our Portion / 야훼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시다 

The greatest gift in these readings is not manna, 

harvests, vineyards, or festivals. The greatest gift is 

YHWH Himself. Every blessing points toward a 

deeper relationship with Him, and Yehoshua reveals 

that eternal life is found in abiding communion with 

the Father. 

이 본문들에서 가장 큰 선물은 만나나 추수나 

포도원이나 절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선물은 야훼 

자신이십니다. 모든 복은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리키며, 예호슈아께서는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교제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Mussar: Seek the Giver more than His gifts, for 

YHWH Himself is the soul's true satisfaction. 

무사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구하십시오. 

야훼 자신이야말로 영혼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Core Mussar Summary / 핵심 무사르 요약 

Hunger points the soul toward YHWH. 배고픔은 영혼을 야훼께로 향하게 합니다. 

Gratitude protects us from forgetting Elohim. 감사는 엘로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줍니다. 

The Word of YHWH is our daily bread. 야훼의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의 양식입니다. 

Contentment is greater than abundance. 자족은 풍요보다 더 큰 부요입니다. 

Dependence upon YHWH must be renewed daily. 야훼를 향한 의존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Thanksgiving softens the heart.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Blessings become complete when they are shared. 복은 나눌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Live for eternal rather than temporary treasures. 일시적인 보물보다 영원한 보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Labor for what truly satisfies.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YHWH Himself is the greatest gift. 야훼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Final Reflection / 마무리 묵상 

John 6, Deuteronomy 7–16, and Yishayahu 54–55 

reveal that the deepest hunger of humanity is 

ultimately a hunger for YHWH Himself. Moshe 

teaches Yisrael to remember the One who provided 

manna in the wilderness. Yishayahu invites the thirsty 

to receive freely from the abundant grace of YHWH. 

Yehoshua declares that He is the Bread of Life sent 

from heaven, through whom that divine provision 

reaches its fullness. The path of Mussar is therefore 

one of daily dependence, grateful remembrance, 

generous living, and wholehearted trust. As we learn 

to seek YHWH above every earthly blessing, our 

hearts become truly satisfied, and our lives become 

bread that nourishes others. 

요한복음 6 장, 신명기 7–16 장, 그리고 이사야 54–

55 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배고픔이 결국 야훼 

자신을 향한 갈망임을 보여 줍니다. 모쉐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이사야는 

목마른 자들을 야훼의 풍성한 은혜로 초청합니다. 

예호슈아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며 엘로힘의 공급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무사르의 길은 날마다 야훼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받은 복을 나누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보다 

야훼 자신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삶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